
▶공지사항 ◀
 • 2월 15일(일) - 3월 1일(일) 정초기도 입재 및 회향. 
 • 3월 1일(일) 불타사 가족법회

 • 3월 5일 목요일 오전 불교강좌 종강

 • 3월 6일 금요일 저녁 불교강좌 종강

 • 3월 8일 동안거 백일기도 회향 및 합동제사

▶기 도 동 참(2월 22일 – 28일)◀
 • 법등: 음주희 최종호 김미지 최성만 박규환 이관제 이주연  
  임승한 장영숙 안미영
 • 인등만등: 엘리사 마이크 로버트 시드니
 • 보  시: 배수진(초) 이세영(불교강의) 나현태
 • 대중공양: 박병란(과일 꽃) 조공덕화(떡)

▶법회 및 기도 안내◀
 • 일요법회 : 매주 일요일 오전 11:00 – 12:30
 • 합 창 단: 매주 목요일 저녁 8:00-9:30
            매주 일요일 오전 10:00-10:50, 오후 2:00-3:00
 • 영어법회 :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
 • 불교강좌 :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, 금요일 오후 8시
 • 어린이 법회 : 일요일 오전 11시 
 • 청년(선우회) 법회 : 일요일 오후 2시 
 • 어린이 한글학교 : 토요일 오전 9시 30분
 • 참선수행 : 매주 수요일 저녁 8시

• 회주: 현성스님

• 주지: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(2015)년 
3월 1일 제 29호

4360 W. MONTROSE AVE., CHICAGO, IL, 60641  T:773-286-1551

 부처님 말씀

 악한 짓을 한 사람은

이생과 내생에서 근심한다.
그는 두 생에서 모두 근심 걱정한다.
악행은 늘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.

선한 일을 한 사람은

이생과 내생에서 기뻐한다.
그는 두 생에서 모두 기뻐한다.

선행은 늘 그를 따라다니며 평안을 준다.
-  법구경 -

 악을 행하면 악의 흔적이 남고, 악의 업장이 남고, 악의 습

관이 남는다. 악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나쁜 기운

을 남기게 된다. 그렇기에 악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악의 기

억과 악의 습관이 남아 있으므로 그 다음에도 선보다 악을 

행할 확률이 높아진다. 한 번 해 본 것은 그 다음에는 더 쉽

기 때문이다. 더 쉽고 때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온다. 
 똑같은 상황에서 선으로 반응을 하거나 악으로 반응을 하는 

것은 내 의지이지만, 한 번 반응한 것은 고스란히 내 안에 어떤 

흔적을 남기고 만다. 그러한 선악의 반응들이 하나 둘씩 계속 

이어지게 되면 그 흔적은 습관처럼 굳어지고 만다. 습관은 끊

임없이 계속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. 선의 습관은 계속해서 

선을 만들어내고 악의 습관은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낸다. 



 만약 어떤 사람이 척 하기 좋아하는 사람, 자기 자랑을 늘어

놓는 사람을 만났을 때, 첫째는 그 자랑을 받아주며 칭찬해 

줄 수 있고, 둘째는 잘난 척 하는 모습이 보기 싫을 수 있다.  
 전자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

넓은 마음으로 그 자랑을 받아주며 칭찬해주기 쉽다. 몸에 한 

번 기억되었고, 습관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후자

로 기분 나쁘게 반응한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

라도 그런 사람이 싫고 밉상으로 느껴지기 쉽다. 그리고 또 

다시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그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반응이 

튀어나온다. 선은 또 다시 수많은 선을 불러오고, 악은 또 다

시 수많은 악을 불러오게 된다. 전자의 반응을 한 사람은 끊

임없이 칭찬해 줄 일이 생기며, 후자는 끊임없이 꼴 보기 싫

은 사람이 생겨난다. 
 화나 성냄도 마찬가지다. 내가 시킨 일을 잘 못하는 아랫사

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잘 다독이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고 

자비롭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, 화를 내며 이것 밖에 못 하느

냐고 면박을 줄 수도 있다. 그러나 그 두 가지 반응들은 고스

란히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업력(業力)을 남긴다. 전자의 

사람은 그 다음에도 화나는 상황에서 자비롭게 대처하는 것

이 더 편해지고, 후자의 사람은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

나더라도 화를 내게 된다. 이것이 바로 업력이다. 업은 이처

럼 습관처럼 굳어져 선은 더 큰 선을 부르고, 악은 더 큰 악

을 부른다. 
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이번 생에서도 기뻐하지만 다음 생

에서도 기뻐하고, 악을 행한 자는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모

두 근심 걱정에 시달린다. 
 선행과 악행은 언제나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닐 수밖에 

없다. 선행과 악행은 고스란히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업력을 

남기기 때문이다. 

 선업은 선의 과보를 남기고, 악업은 악의 과보를 남기지만, 
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업을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에도 

습관적으로 선업을 지을 확률이 높아지고, 악업을 짓고 나면 

그 다음에서 악업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는데 있다. 
 한 번 지은 과보를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만, 업력이라는 것

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습관처럼 흔적을 남기니 그것이 문제

다. 그 습관은 이번 생 뿐 아니라,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. 선
업은 이생에서 내생까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평안과 

기쁨을 주지만, 악업은 이생에서 내생까지 끝까지 우리를 따

라다니며 근심 걱정을 불러온다. 
 이번 생에 행한 선행과 악행은 고스란히 죽을 때까지 이어

지고, 죽음 이후에도 그 결과가 다음 생까지 계속되는 것이다. 
그래서 한 번의 선행이 중요한 것이고, 한 번의 악행이 위험

한 것이다. 그것은 그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

안에 습관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

이다. 
 그래서 바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다. 항상 깨어있으면

서 내가 어떤 행을 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아야 한다. 어떤 

상황에서 악업을 만들어내길 즐겨하는지, 선업을 만들어내길 

즐겨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한다. 한 번 만들어 낸 선업은 또 

다른 선업의 씨앗이지만, 한 번 만들어낸 악업은 또 다른 악

업을 부르기 때문이다.
 화낼 상황에서, 악업을 지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비롭게 

대하고 자비로운 말로 상대방을 향해 선업의 쌓으려 노력해야 

한다. 바로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이다. 
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연습하고 습관화해 보라. 한 번, 
두 번 선행과 자비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

워진다. 똑같은 화날 상황에서 두 번, 세 번, 또 그 다음으로 

갈수록 훨씬 자비롭게 대응하기가 쉬워진다. 벌써 습관이 되

었기 때문이다. 불타사 모든 불자님들 항상 선행, 선업 많이 

쌓으시고 무한 공덕 받기를 기원합니다.



                


